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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에서 주자(朱子) 학문 세계의 

수용과 변용

141)박 병 만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대순사상에서 주자의 학문 세계가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변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바탕에는 유

ㆍ불ㆍ도교 전통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신유학으로서 

주자학을 완성한 주자의 학문 세계도 대순사상 속에 수용되고 변용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논어집주와 황극경세서-성리대전본-에 실

린 주자의 주석, 그리고 주자어류에 수록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란 문장은 주자가 소강절의 원회운세론(元會運世論)에 근

거하여 우주 생성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증산은 셋째 어구의 ‘生’

을 ‘起’로 바꾸어 이를 하루의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태에 관한 

서술로 변용하였다. 또한, ‘虛靈ㆍ知覺ㆍ神明’은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

래 모습과 작용ㆍ기능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증산은 이를 어느 특

정한 시기를 뜻하는 도수론적(度數論的) 개념으로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증산이 저술한 현무경에는 반서체(反書體)로 부(符)의 명칭과 ‘武

夷九曲’이라는 글귀가 쓰인 ‘虛靈符’ㆍ‘智覺符’ㆍ‘神明符’라는 세 개의 

부가 실려 있다. 주자는 무이구곡을 소재로 ｢무이도가(武夷櫂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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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남겼다. 태극도(太極道)와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무이구곡’ 글귀

를 ｢무이도가｣로 이해하며 증산이 이 시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가

르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교운(敎運)의 도수를 공사로써 안

배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대순사상에서는 주자의 무극ㆍ태극

을 우주의 본연법칙으로 인식하며 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순’

을 무극ㆍ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더욱이 무극도(無極道)ㆍ

태극도 등 종단의 명칭에도 독창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대순사상, 주자, 허령ㆍ지각ㆍ신명, 태극, 무이구곡(武夷九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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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闢於丑), 인기어인(人起於寅)

과 허령(虛靈)ㆍ지각(知覺)ㆍ신명(神明)

Ⅲ. 무이구곡(武夷九曲)과 허령부(虛靈符)ㆍ지각부(智覺符)ㆍ신명

부(神明符)

Ⅳ. 우주 본연법칙으로서의 태극(太極)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대순사상에서 주자(朱子)의 학문 세계가 부분적으로 어

떻게 수용되고 또 변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1) 대순

사상은 강증산(姜甑山) 구천상제(九天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사상체계를 말한다. 증산의 종통(宗統)이 도

주(道主) 조정산(趙鼎山)에게 이어졌고, 정산은 다시 종통을 도전(都

典) 박우당(朴牛堂)에게 계승하였다. 이러한 종통 계승의 연속성을 고

려할 때 대순사상은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이 남긴 언설과 행적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바탕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전승된 유ㆍ불ㆍ도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자리

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布德ㆍ敎化ㆍ修道) 가운데 하

나인 수도의 측면에서는 인륜 도덕의 실천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1) ‘주자학’은 주자가 이기론을 기반으로 완성한 학문 체계를 지칭하는 고유한 용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자의 시인 ｢무이도가(武夷櫂歌)｣는 이러한 주자학의 범주에 포
함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자의 학문 세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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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유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위상을 지니며 수용되고 있다는 일

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

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2)라는 우당의 가

르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교적 요소의 수용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이 하나 있

다. 증산은 선도와 불교, 유교,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을 각각 세우

는 공사를 하며 유교의 종장을―유교의 비조(鼻祖)인 공자가 아니라―

주자로 세웠다는 것이다.3) 주자를 왜 유교의 종장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주자가 대순사상에서 매우 중

요한 인물로서 그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

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한대(漢代)에 이르러 오경(五經)박사 제도가 

시작되며 독존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를 거쳐 송대(宋代)까지도 유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반면에 

불교와 도교는 크게 융성하였다. 주자는 신유학(新儒學)으로서의 주자

학을 완성하였으며 사서(四書) 운동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유

교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중국의 역사학자였던 전목(錢穆, 1895~1990)의 “역사상 공자와 주

자는 중국의 학술사상사와 문화사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자

는 고대의 학술사상을 집대성하여 유학을 개창하였고, 주자는 공자 이

래의 학술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유학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

로운 정신을 발휘하게 하였다.”4)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중국 사회에 

미친 주자의 영향력은 막대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는 500년 동

안 주자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조선 사회에서 주자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주자가 제정한 

여러 가정의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회적 관습의 원형(原型) 내지

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37.

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65절 참고.

4) 錢穆，朱子新学案 (北京: 九州出版社, 2011), pp.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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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형(典型)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근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이룩된 대순사상에도 이러

한 주자의 학문 세계가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사상적으로 변용된 자취

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의 학문 세계가 대순사상의 기층

(基層)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본 논

문은 여기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대순사상 측면에서 주자

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태극 개념을 비롯하여 

수양론ㆍ심론(心論)ㆍ상생이론ㆍ체용론 등의 분야에서 대순사상과 주

자를 비교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5) 이 분야들은 철학적으로 중요

한 주제들로서 주자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순사상만의 고유한 특징

들이 비교적 잘 조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비교 

중심의 연구들은 대순사상을 이루고 있는 주자 학문 세계의 편린을 

조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 논문은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의 

언설과 행적이 기록된 전경과 대순지침을 비롯하여 우당의 ‘훈시

(訓示)’ 및 기타 공적 언설에서 주자의 학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내용들 가운데 대순사상에서 ‘수용’ 내지는 ‘변용’이라고 할 수 있

는 것만을 논제로 삼고자 한다.6) 그 논제로는 전경에 등장하는 ‘天

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과 虛靈ㆍ知覺ㆍ神明’을 비롯하여 증산이 

저술한 현무경(玄武經)의 ‘武夷九曲과 虛靈符, 智覺符, 神明符’, 그리

고 대순진리회의 창설 유래를 밝힌 글과 대순진리회의 전신이었던 종

단[太極道]의 명칭에서 볼 수 있는 ‘태극(太極)’ 등을 들 수 있다. 먼

저 이 논제들의 문헌 출처와 그 의미를 분석한 다음 이것이 대순사상

5) 최치봉, ｢대순사상의 태극에 관한 연구: 주자의 태극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순사
상논총 23 (2014);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
총 24-2 (2015); 최치봉, ｢주자학으로 본 대순사상의 마음에 관한 연구: 허령, 지
각, 신명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1 (2018); 안유경, ｢주자와 증산의 상생이
론 비교 고찰｣, 대순사상논총 38 (2021); 최치봉, ｢‘대순’에 대한 체용론적 연구: 
주자 체용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6)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는 대순사상에서 수용 내지는 변용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Ⅴ. 맺음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와 더불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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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변용되고 있는가를 조명할 생각이다. 본 연

구를 통해 주자의 학문 세계가 대순사상의 기층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闢於丑), 

인기어인(人起於寅)과 

허령(虛靈)ㆍ지각(知覺)ㆍ신명(神明)

증산은 천지 운행의 법칙 체계인 도수(度數)를 새롭게 정립하는 대

개벽(大開闢)의 공사[天地公事]를 행하며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 능력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언설과 행적을 남겼다. 그러한 이유로 신

인(神人)으로 칭송받기도 하였다. 증산과 정산의 언행을 기록한 전경
에는 증산이 남긴 한시(漢詩)와 한문 구절 수십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옛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인용하거

나 몇 글자를 변용한 것도 있다. 다음은 그 의미를 추론할 만한 전후 

맥락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주자의 글과 주자학의 주요 용

어가 함께 들어있는 구절이다.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대체로 글을 쓰셨다가 불사르시

거나 혹은 종도들에게 외워 두도록 하셨도다.

① 道傳於夜天開於子 轍環天下虛靈

② 敎奉於晨地闢於丑 不信看我足知覺

③ 德布於世人起於寅 腹中八十年神明7)

* ①, ②, ③과 아래 해석은 필자가 덧붙임

7) 전경, 공사 3장 3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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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밤에 전해지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며 수레를 타고 천하

를 돌아다님은 허령이다.

교는 새벽에 받들고 땅은 축시에 열리며 믿지 못하겠거든 나

의 발을 보라 함은 지각이다.

덕이 세상에 펼쳐지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며 뱃속에 팔십 

년을 있었음은 신명이다.

위의 인용문은 ①, ②, ③이 서로 대구를 이루는데, 추상적인 용어

가 많아 의미가 무척이나 난해하다.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

이라는 어구는 기존의 문헌에 등장하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

寅”이라는 문장과 거의 일치한다. 이 문장은 ‘논어집주, ｢위령공｣의 

주자 주석’을 비롯하여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성리대전본-, ｢찬
도지요(纂圖指要) 하｣의 채원정(蔡元定) 말에 대한 주자의 주석과 임

천 오징(臨川 吳澄)의 주석,’8) 그리고 ‘주자어류 권45의 28ㆍ29ㆍ

30ㆍ31조목’ 등에 등장한다. 이 어구는 증산이 이러한 문헌에 등장하

는 문장에서 ‘生’을 ‘起’로 글자 하나만을 바꾸어 변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虛靈’ㆍ‘知覺’ㆍ‘神明’이라는 말도 주자학에서 마음[心]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

미로 변용된 것으로 보인다.

1. 천개어자, 지벽어축, 인기어인(←人生於寅) : 우주 생

성론을 하루 특정 시간대의 사태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 등장하는 문헌 가운데 이 문장의 의

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주자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묻기를,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며 사람

8) 남송(南宋)ㆍ원(元)의 학자였던 오징의 주석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세 어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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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寅)에서 생겨난다(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라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답하길, “이는 소강절(邵康節)의 황극경세서 가운

데 있는 말로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는 단지 수(數)로써 이와 

같이 추론하였을 뿐이다. 그가 인(寅)에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그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원(元)과 12회(會), 30운(運), 12세(世)가 있

으니, 129,600년이 1원(元)이 된다. ….”라고 하였다.9)

주자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 소강절의 황극경세서에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소강절은 우주의 전개를 지극히 법칙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이

를 원ㆍ회ㆍ운ㆍ세(元ㆍ會ㆍ運ㆍ世)라는 범주의 반복적인 중첩으로 설

명하였다.10)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세는 30년으로 1운은 12세, 1회

는 30운, 1원은 12회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1원인 129,600년이 한 

세계의 주기가 된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말은 소강절의 황극경세서라 할 수 있는 ‘성리대전

본’과 ‘사고전서본’의 ｢관물내편(觀物內篇)｣ㆍ｢관물외편(觀物外篇)｣에
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11) 주자가 어떤 판본의 문헌을 보았는지는 모

9) 皇極經世書-性理大全本- 2, ｢纂圖指要 下｣, 朱子註, “問,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
生於寅, 其說是如何. 曰, 此是邵子皇極經世中說, 今不可知, 他只是以數推得如此. 他說
寅上生物, 是到其上方有人物也. 有一元, 十二會, 三十運, 十二世, 十二萬九千六百年爲
一元….”
* 이곳과 주자어류 권45의 28ㆍ29ㆍ30조목에서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이 질문자의 말로 등장하지만, 주자어류 권45의 31조목과 논어집주의 ｢위령공｣
에서는 주자의 직접적인 말로 등장한다.

10) 주광호,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철학연구 55 (2017), 
p.4 참고.

11) 황극경세서 판본은 ‘성리대전본’과 ‘사고전서본’이 대표적이다. ‘성리대전본’ 황극
경세서 1ㆍ2에는 채원정의 황극경세지요(皇極經世指要)를 편집하여 ｢찬도지요｣ 
상과 하로 나누고 각각에 5개와 6개의 도(圖)가 실려 있다. 그리고 각 도에 대한 소
백온(邵伯溫: 강절의 아들)과 채원정의 해설을 비롯하여 이 해설에 대한 주자와 몇
몇 학자의 주석이 담겨 있다. 황극경세서 3ㆍ4에는 소강절이 직접 쓴 글과 그 글
에 대한 소백온의 ‘해(解)’를 수록한 ｢관물내편｣이, 황극경세서 5ㆍ6에는 제자들이 
소강절의 말을 평소에 기록한 ｢관물외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황극경세서 7에서
는 ｢어초문대(漁樵問對)｣, ｢무명공전(無名公傳)｣, ｢부록｣ 등이 실려 있다. ｢어초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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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지만, 출처에 관한 주자의 언급은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을 것 같다. 주자의 답변 전반도 질문의 요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

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의 내용에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확

인할 수 있다.

주자가 말하길, “ …소강절의 황극경세서는 원(元)으로써 

12회(會)를 통괄(統括)하여 1원으로 삼았으니, 10,800년이 1회

가 된다. 처음 10,800년 사이에 하늘이 처음으로 열렸고, 또 

10,800년 사이에 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10,800년 사

이에 사람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대개 처음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단지 기(氣)가 꽉 차 있었을 뿐이다. 하늘이 조금 열

린 뒤에야 곧 한 덩어리의 찌꺼기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

것이 점점 엉겨 뭉쳐져서 땅을 이루었다. …이로써 반드시 먼저 

하늘이 있고 바야흐로 땅이 있었으며, 하늘과 땅의 교감이 있고 

나서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처음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12)

주자는 소강절의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하늘, 땅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1회인 10,8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

고 하늘과 땅이 차례로 열리고, 이어서 인간(만물)이 생겨났다는 설명

이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채원정은 “1원의 수는 곧 1년의 수다. 1원에 12회, 360운, 4,320세가 

는 어부와 나무꾼 간에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소강절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고, ｢무명공전｣은 이름 없는 어느 선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며, ｢부록｣은 사상채
(謝上蔡)ㆍ양구산(楊龜山) 등등 후대 학자들의 소강절에 대한 논의를 실은 것이다.
[윤용남 외 역주, 완역 성리대전 2 (고양: 학고방, 2018), p.375ㆍ549ㆍ550 참
고; 완역 성리대전 3, p.15 참고] 황극경세서 1~6이 ‘황극경세’에 대한 논의이
며, 소강절의 말이 수록된 것은 ｢관물내편｣과 ｢관물외편｣뿐이므로 이 두 편만을 ‘소
강절의 황극경세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고전서본’에는 ｢관물내편｣과 ｢관물
외편｣만 실려 있다. ‘성리대전본’과 몇 글자씩 다른 부분도 있고 일부 구절에서 서
로 출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절의 배치 순서도 다르다. 그러므로 두 판본은 저본
(底本)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2) 皇極經世書-性理大全本- 2, ｢纂圖指要 下｣, 朱子註, “朱子曰, …邵子皇極經世書, 
以元統十二會爲一元, 一萬八百年爲一會. 初間一萬八百年而天始開, 又一萬八百年而地
始成, 又一萬八百年而人始生. …蓋初間未有物, 只是氣塞. 及天開些子後, 便有一塊査滓
在其中, 漸漸凝結而成地. …以此知必是先有天方有地, 有天地交感, 方始生人物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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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1년에 12월, 360일, 4,320시진(時辰)이 있음과 같다.”13)라고 

하였다. 이 말은 1원에 12회가 있음은 1년에 12월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12회를 지지(地支)인 ‘자축인

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 배속하여 제1ㆍ제2ㆍ제3회를 각각 자(회)ㆍ축

(회)ㆍ인(회)이라 함으로써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말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증산이 말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은 각 구절 앞에 ‘道

傳於夜’, ‘敎奉於晨’, ‘德布於世’라는 구절이 각각 있으며, 이 세 구절이 

대구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상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야

(夜)’와 ‘신(晨)’은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세(世)’ 또한 

이와 연관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야(夜)’는 ‘밤’을, ‘신

(晨)’은 자정부터 날이 밝을 무렵 사이인 ‘새벽’을 말한다. ‘세(世)’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밤과 새벽과의 시간적 맥락을 고려하면 

새벽이 지나고 날이 환하게 밝은 시간인 ‘아침-낮’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ㆍ축ㆍ인은 하루의 시간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세 구절은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며’,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자가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우주의 생성론적 차원으로 말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

於寅’을 증산이 ‘生’을 ‘起’라고 글자 하나를 바꾸어 하늘ㆍ땅ㆍ사람과 

관련하여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서술하는 

말로 변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

13) 같은 책, ｢纂圖指要 下｣, “一元之數, 即一歲之數也. 一元有十二會, 三百六十運, 四
千三百二十世, 猶一歲十二月, 三百六十日, 四千三百二十辰也.” * 1일=12시진.

14) 김탁은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란 어구는 주자가 소강절의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논어집주의 ｢위령공｣에서 하ㆍ은ㆍ주(夏ㆍ殷ㆍ周) 삼대의 역법을 설명하
기 위해 응용하였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의 비결서인 정감록에 수용되었다고 보았
다. 그는 증산이 썼다는 이외의 몇몇 어구와 유사한 정감록의 어구들을 근거로 제
시하며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이라는 어구를 증산이 논어집주보다는 정
감록을 보고 수용했을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하였다.[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증산교와 민간신앙의 만남｣, 신종교연구 2 (2000), pp.220-226] 반면에, 박상규
는 증산이 유교의 종장으로 임명한 주자의 학문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의 
시대 지평에서 본다면, 이 어구는 일상적인 말이었을 것이고 ‘춘향전’이라는 소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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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령ㆍ지각ㆍ신명 : 심학적(心學的) 개념을 도수론적

(度數論的) 개념으로

‘虛靈’ㆍ‘知覺’ㆍ‘神明’은 주자를 비롯한 주자학자들의 여러 문헌에

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보다 앞선 ‘轍環天下’, ‘不信看我足’, ‘腹

中八十年’ 각 구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자는 고국인 

노(魯)나라를 떠나 14년 동안 수레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신

이 이상으로 여겼던 도를 실현하고자 편력하였다. 하지만, 끝내 어느 

군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시경ㆍ서경ㆍ
예기ㆍ악기ㆍ주역 등의 경서(經書)를 다듬고 춘추를 지어 성

왕(聖王)들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였다. 수레를 타고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편력한 공자의 삶을 묘사한 말이 바로 ‘철환천하(轍環天下)’다. 

이 말은 이정유서(二程遺書)와 조선 전기의 저작인 동몽선습(童蒙

先習)에 담겨있다.15)

‘불신간아족(不信看我足)’은 중국 선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가섭

존자에게 교외별전(敎外別傳)으로 가르침을 전수했다는 ‘곽시쌍부(槨

示雙趺: 관 밖으로 두 다리를 보임)’라는 설화와 연관되어 있다. 부처

가 열반하였을 때 가섭과 여러 제자가 먼 곳에 출타하여 있었다. 이들

이 돌아와 크게 슬퍼하며 입관된 부처의 유체(遺體)를 뵈었을 때 부처

판소리에서조차 재담으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하였으므로 굳이 정감록의 맥락에서 
인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위의 견해를 논박하였다.[박상규, ｢대순사상과 정감
록의 관계｣, 대순사상논총 36 (2020), pp.19-20] 이 두 분은 증산이 이 어구를 
어느 문헌에서 수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며, 글자 하나를 바꾸어 변용하였
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서(四書)’는 조선 시대 과거시험의 필수
과목이었으므로 논어집주를 비롯한 주자의 사서집주는 당시 선비들이 필독해야
만 하는 기본서였다. 그러므로 증산도 가장 먼저 이 논어집주에서 이 어구를 접했
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15) 二程遺書 卷18, 157條目, “仲尼當周衰, 轍環天下.”; 童蒙先習, ｢總論｣, “孔子以
天縱之聖, 轍環天下, 道不得行于世, 刪詩書, 定禮樂, 贊周易, 修春秋, 繼往聖開來學, 
而傳其道者, 顔子曾子.” 한편, 이 말이 맹자의 삶과 관련하여 등장하기도 하는데, 
‘不信看我足’과 ‘腹中八十年’이 각각 석가모니와 노자의 삶과 연관된 것이므로 그 위
상(位相)을 고려하여 공자의 삶에 관한 서술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舊唐書 卷
160, ｢列傳｣ 第110, ‘韓愈’, “昔者, 孟軻好辯, 孔道以明, 轍環天下, 卒老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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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줌으로써 가섭에게 부처의 

법신은 상주불멸(常住不滅)하여 생과 사가 없다는 불교의 진수를 전수

했다는 것이 ‘곽시쌍부’다. 이 설화는 대승불교 경전에 속하는 대반

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에서 볼 수 있다.16) ‘곽시쌍부’라는 말은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37칙를 비롯하여 천성광등록(天聖廣燈

錄) 권23, 분양어록(汾陽語錄) 등에 등장한다.17) ‘불신간아족’은 이 

설화를 바탕으로 증산이 의도를 담아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중팔십년(腹中八十年)’은 도교에서 태상노군으로 추앙하는 노자

의 신비스러운 탄생 설화와 관련된 말이다. 사기(史記)의 주석서로 

당(唐)나라 때 장수절(張守節)이 편찬한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초

기 천사도(天師道)의 경전인 현묘내편(玄妙內篇)의 말을 인용하여 

어머니가 노자를 81년 동안 잉태했다 낳았다는 설과 72년 동안 잉태

했다 낳았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18) 또한, 증산의 언행에 관한 전

승 기록 가운데 하나인 대순전경(大巡典經)에도 증산이 노자를 초혼

(招魂)하여 한 말 속에 노자가 81년을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19) 이는 증산이 81년 설을 수용했다는 것을 나타내

지만, 왜 ‘81년’이라 하지 않고 ‘80년’이라고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

다. ‘복중팔십년’도 이러한 노자의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증산이 지어

낸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허령ㆍ지각ㆍ신명이 등장하는 용례는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제8도인 <심학도(心學

圖)>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퇴계는 동그란 원 안에 크고 두껍게 

16) 大般涅槃經後分 卷下, ｢機感茶毘品｣ 제3, “涕泗交流至佛棺所, 爾時如來大悲平等, 
爲迦葉故棺自然開…. 世尊大悲卽現二足千輻輪相, 出於棺外迴示迦葉. 從千輻輪放千
光明, 遍照十方一切世界. 爾時迦葉與諸弟子…禮佛足.”

17) 가산 이지관 편, 가산 불교대사림(伽山 佛敎大辭林) 권2 (서울: 가산불교문화연
구원출판부, 1998), p.16 참고. 

18) 史記正義, “玄妙內篇云, 李母懷胎八十一載, 逍遙李樹下, 迺割左腋而生. 又云, 玄
妙玉女夢流星入口而有娠, 七十二年而生老子.”

19) 이상호,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증산교회본부, 1965), p.294, “노자(老子)를 
부르사 가라사대…여든한해를 어미뱃속에 있었다하니 그런 불효가 어데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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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이라고 쓴 다음 그 위쪽에 ‘虛靈 

知覺 神明’이라는 글귀를 써 놓았

다.(<그림 1> 참고) 또한, 우암 송시

열(尤庵 宋時烈)의 제자인 권상하(權

尙夏)의 문집에는 “‘<심학도>에서 심

(心)의 권역 안에 허령 지각 신명 6

자를 썼는데, 허령 지각 외에 별도로 

이른바 신명이란 것이 있습니까?’라

고 물었다. 선생께서 ‘어찌 그러겠느

냐. 허령 지각이 곧 신명함의 소이(所

以)다.’라고 하였다. 또, ‘신(神)은 심

(心)입니까?’라고 물으니, ‘그렇다.’라

고 답하였다.”20)라는 글이 실려 있

다. 이러한 문답과 퇴계 <심학도>의 

용례를 통해 허령ㆍ지각ㆍ신명이 마음과 관련한 주자학의 용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허령’에 대해 살펴보자.

‘텅 비어있으나 영명함’(虛靈)은 저절로 마음의 본래 모습 자

체가 그러한 것이지 내가 텅 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귀

와 눈이 보고 듣고 할 때 보고 듣도록 하는 것은 곧 그 마음 

때문이니, 어찌 (마음에) 형상이 있겠는가? 그러나 귀와 눈이 

있어서 보고 들으니, 곧 형상이 있는 것과 같다.21)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구체적인 형체와 자리한 위치가 없으

며 또한 스스로 ‘신묘하게 밝고’(神明)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

이 ‘허령’이라는 두 글자가 성립하는 까닭이다.22)

20) 寒水齋集 附錄, ｢語錄｣, ‘門人 沈潮’, “問, 心學圖心圈內書虛靈知覺神明六字, 虛靈
知覺之外, 抑別有所謂神明者乎. 先生曰, 豈容如是. 虛靈知覺, 乃所以神明也. 又問曰, 
神是心乎. 曰, 然.” 이는 제자인 심조(沈潮)가 질문하고, 권상하가 이에 대해 간략하
게 답하는 내용이다.

21) 朱子語類 卷5, ｢性理2｣ 39條目, “虛靈自是心之本體, 非我所能虛也. 耳目之視聽, 
所以視聽者卽其心也, 豈有形象. 然有耳目以視聽之, 則猶有形象也.”

<그림 1> 심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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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주자의 말이고, 아래는 우암의 제자인 김창협(金昌協)의 말이

다. 여기에서 텅 비어있으나 영명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형용하는 말

이 ‘허령’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구체적인 형체나 일정하게 자리한 

위치가 없으므로 이를 형용하여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허(虛)’라 

하였다. 또한, 마음은 그 기능이 신묘하게 밝고 헤아릴 수 없으므로 

‘영명하다’라는 의미로 ‘령(靈)’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텅 비어있는 까닭에 ‘뭇 이치를 

갖추고’(具衆理) 있고 영명한 까닭에 외부의 ‘모든 일에 응하는’(應萬

事) 것이다.23) 곧, 마음의 본래 모습을 묘사한 ‘허령’은 비록 구체적

인 형체는 없으나 뭇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영명하여 모든 일에 자유

자재로 응하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명’이라고 하면 ‘천지신명’이라는 용례에서 보

듯이 신적(神的)인 존재를 가리키는 명사로 이해하기 쉽다. 물론 유교

에서도 이러한 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생

각하는 의식 기능이 정밀하고 오묘함을 나타내는 ‘신(神: 신묘하다)’과 

무언가를 알고 깨달으며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곧 지적인 총명함을 

나타내는 ‘명(明: 밝다)’의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의 ‘신명’은 이러한 마음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형용사적 용법

이므로 ‘신묘하게 밝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명함으로 뭇 이치를 갖추고 있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

이다.”24)라는 주자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에 대해서는 송(宋)나라의 학자였던 물재 정약용(勿齋 

程若庸)의 “허령은 마음의 체(體)이고, 지각은 마음의 용(用)이다.”25)라

22) 農巖集 卷19, ｢書｣, ‘答道以’-丁亥, “心之爲物, 本無體質方所, 而又自神明不測, 此
虛靈二字之所以立.”

23) 大學章句大全, 經1章 細註, “玉溪盧氏曰, …虛者心之寂, 靈者心之感, …惟虛故具
衆理, 惟靈故應萬事.”

24) 孟子集註, ｢盡心 上｣,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25) 中庸章句大全, ｢中庸章句序｣ 細註, “虛靈心之體, 知覺心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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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허령’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고, ‘지각’

이란 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이다. 주자의 문헌을 보면 

지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이목구비와 같은 감각 기관

을 통한 감각적 인식과 배고프고 춥고 가려운 것 등을 느끼는 능력이

다. 이는 동물과 똑같이 가지는 지각 능력이다. 또한, 외부의 사물을 인

식하는 것, 그리고 사리(事理)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위와 그 결과가 

나머지 하나다.”26)

이렇게 허령ㆍ지각ㆍ신명은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과 작용, 

그리고 기능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심학(心學)의 중요한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증산의 언설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는 다르게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道傳於夜天開於子’와 

‘敎奉於晨地闢於丑’, ‘德布於世人起於寅’ 이 세 구절의 의미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도가 전해지고 교를 받

들고 덕이 펼쳐지는 때는 밤ㆍ새벽ㆍ아침-낮(세상)이고, 하늘이 열리

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일어나는 때는 자시ㆍ축시ㆍ인시로 ‘밤→새벽

→아침-낮(세상)’과 ‘자시→축시→인시’와 같은 도식처럼 어둠에서 

새벽을 지나 점점 날이 밝아 낮이 되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세 구절 뒤의 ‘轍環天下虛靈’, ‘不信看我足知覺’, ‘腹中八十

年神明’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 구절과 의미상 상응하며 또한 어떠

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유교 경서를 

다듬고 춘추를 지었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함으로써 후세에 유교의 

도가 넓게 뿌리내리는데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이는 대부분 자신의 도

를 실현하고자 편력하였던 ‘철환천하’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철환천

하’ 시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비록 없었으나[虛], 후대에 유교의 

도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사업)의 구상이나 계획 등이 이

루어진[靈]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

도 없고 막막하지만[虛], 그 속에서도 뭇 생명체가 (잠을 통해) 내일의 

26)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11), pp.302-3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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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준비하며 힘을 축적하고 있는[靈] ‘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체는 없으나 뭇 이치가 갖추

어져 있고 모든 일에 자유자재로 응하는 영명한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

는 의미의 ‘허령’과도 이미지가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불신간아족’은 두 발을 보임으로써 부처의 법신은 생사가 일여(一

如)하다는 불교의 진수를 전수했다는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

다. 이 설화에 근거하면 ‘불신간아족’은 부처가 가섭에게 하는 말처럼 

보인다. 가섭이 부처의 두 발을 보고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지각’이란 용어는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고 사

리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

신간아족’은 부처가 자신의 발을 보고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인식하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각’과 의미상 서로 호

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곧 날이 밝아옴에 따라 사물의 형상

이 조금씩 드러남으로써 그 사물이 무엇인가를 점점 인식하게 됨으로

써 지각이 이루어져 가는 시점인 ‘새벽’의 이미지와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중팔십년’은 노자가 어머니의 뱃속에 80년을 있다가 출생했다는 

설화를 근거로 한 말인데, 이 말이 신묘하게 밝다는 뜻의 ‘신명’과 의

미상 어떻게 상응하는지 헤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증산은 분명 이 

‘복중팔십년’의 설화와 ‘신명’이 의미상 상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중팔십년신명’이라고 글을 남겼을 것이다. 그 상응하는 무엇이 어

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허령’과 ‘밤’, 

‘지각’과 ‘새벽’이 의미상 상응하는 것처럼 어둠에서 새벽을 지나 밝아

지는 시간적 흐름이라는 맥락을 따라 해석한다면 ‘신명’(신묘하게 밝

다)은 날이 환하게 밝아 사물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침ㆍ낮

(세상)’과 이미지가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 ②, ③은 각각 상응하는 의미를 지

닌 여러 개의 어구가 모여서 각각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①의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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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道傳於夜’, ‘天開於子’, ‘轍環天下’, ‘虛

靈’이라는 어구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①, ②, ③

의 문장 전체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시간적 흐름과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허령’ㆍ‘지

각’ㆍ‘신명’도 어떠한 사물이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당의 다음 언설에

서 이러한 시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주님께서는…정사(丁巳, 1917)년 2월 10일 23세 되시던 

해에 득도를 하셨다. 23수는 태을주의 수와 일치한다. 그 주문

으로 도를 받으셨다. 자신이 서시자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

으시고 조선으로 나오셨다. 이것만 알아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고 생각하셨지만 그때는 허령(虛靈)이었다. 배를 타고 나오시다 

풍파를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한

다. …내리신 곳이 태안(泰安)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

면도(安眠島)에 가셨다.27)

도주님께서는…허령 때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나고 무극

도장에서 나오신 뒤, 회문리 회룡재(회룡도장)에 지내시다가 광

복 후에 도시인 부산으로 나오셨다.28)

원래 허령 지각 신명 도통이니 만큼 이제야 말로 우리는 지

각에 의한 수도로써 신명판단을 기다리고 도통을 바라야 할 뿐

입니다.29)

위쪽의 두 인용문은 도주 조정산의 행적에 관한 설명이고, 아래는 

1968년 당시 태극도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말미에 도전으로서 소속 

도인들에게 공고하는 성명서의 일부다. 정산이―구국(救國)운동을 위

해 만주(滿洲)로 가족과 함께 망명한 지 9년 만인―1917년 뱃길로 

2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기사(1989)년 4월 4일(음력) 훈시.

28) 같은 책, 기사(1989)년 5월 22일(음력) 훈시.

29) 도전 박한경(朴漢慶), ｢친애하는 도인에게 공고함｣, 1968년 7월 5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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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에 올라 안면도에 도착한 무렵과 1941년 대동아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를 허령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는 허령’

과 ‘허령 때’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허령’은 어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도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

가 담긴 ‘이제야 말로’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다. 이는 당시가 ‘지각에 

의한 수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지각’ 또한 어떠한 ‘시기’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허령ㆍ지각이 이렇게 어떠한 시기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신명’도 어

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또한, 허령ㆍ지각ㆍ신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면도 도착 시점과 

대동아전쟁 발발 사이의 공백기도 허령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허령

ㆍ지각ㆍ신명’ 다음에― 대순진리회에서 개인적인 수도의 완성을 뜻하

는―‘도통’을 함께 언급하였다는 것은 허령ㆍ지각ㆍ신명의 시기를 지

나 도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신

명판단’이라는 말 속의 신명은 ‘신묘하게 밝다’라는 뜻의 신명과는 의

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지각에 의한 수도로써 신명판단을 

기다리고’라고 하였으므로 이 신명은 수도의 잘잘못이나 성과를 판단

하는 주체인 인격신으로서의 ‘신명’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30)

한편, 전경에는 ‘도수(度數)’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가 수

십 회 등장한다.31) 그 가운데는 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야 

하는(人德) 시기’와 도주 스스로는 고향에서 ‘조용하게 은둔해야만 하

는(潛伏) 시기’를 뜻하는 ‘인덕 도수’와 ‘잠복 도수’라는 말이 보인

30) “신명공판(神明公判)이란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과정에
서 먼저 받게 되므로,”(대순지침, p.94)라는 도전의 훈시에서 인격신으로서의 ‘신
명’에 의해 수도의 잘잘못이나 성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1) 대순사상에서 ‘도수’는 ‘천지 운행의 법칙(원리) 체계’, ‘천지 법칙의 변화 과정이나 
어떠한 시기(기간) 및 절차’ 등의 의미를 지니며,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구체적 
목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
논총 28 (2017), pp.223-226;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시간관 연구(Ⅰ) : 측정되고 
경험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8 (2024), p.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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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이 용례에서의 ‘도수’ 개념은 어떠한 특정 시기를 가리키며, 그 

시기의 성격을 뜻하는 ‘인덕’이나 ‘잠복’이라는 말과 결합하여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허령ㆍ지각ㆍ신명’도 이처럼 어떠한 시기의 성격

을 뜻하며 도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허령 

도수’, ‘지각 도수’, ‘신명 도수’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공사 3장 39절에 등장하는 ‘허령’ㆍ‘지각’ㆍ‘신명’은 주자학

의 주요한 심학적 개념과는 다르게 어떠한 시기를 뜻하는 ‘도수론적 

개념’으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사 3장 39절의 ①, ②, ③ 문장은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전경에 수록된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마치 

비결을 푸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난해하다.33) 그러므로 이 문

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지 위

의 도전 훈시와 성명서에 근거한다면 ‘허령ㆍ지각ㆍ신명’은 도수를 나

타내는 말이고, ‘허령 도수’는 도주 조정산이 득도한 1917년부터

(1917년 이전부터일 수도 있음) 1968년 성명서가 발표되던 시점까지

의 시기이며, 성명서 발표 시점부터 ‘지각 도수’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시기까지가 ‘지각 도수’이며, ‘신명 도수’의 경우 

그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추론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본 논문

에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

면, ①, ②, ③의 문장은 하루 특정 시간대의 사태 변화를 유비적으로 

확대하여 ‘허령ㆍ지각ㆍ신명’이라는 도수에 따라 특정 기간의 마디를 

두고 증산이 펼친 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증산의 공사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32) 일제의 종교 해산령에 따라 종교활동이 중지되자 도주는 전국 각지의 도인들을 모
아 놓고 ‘인덕 도수’와 ‘잠복 도수’를 말하였다. 이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공양하되 찾을 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한 후 도주 스스로는 고향인 회문리로 돌아가 
도수에 의한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이후의 종단 역사를 고려하면 이 두 
가지 도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교운 2장 43ㆍ44절 참고) ‘잠복 도수’는 잠복
의 주체를 전국의 도인들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이는 도전의 “전경은 비결보다 어렵다.”라는 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대순종
교문화연구소,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갑술(1994)년 2월 13일(음력)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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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이구곡(武夷九曲)과 허령부(虛靈符)ㆍ

지각부(智覺符)ㆍ신명부(神明符)

증산은 1909년에 짧은 한문 글귀와 여러 종류의 부도(符圖)로 이루

어진 현무경을 직접 저술하였다. 이 현무경은 난해한 형상의 여러 

부도와 앞뒤로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독립된 한문 글귀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신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현무경은 전경의 교

운 1장 66절에 부도는 생략된 채 한문 글귀만이 실려 있다.) 이 책에

는 ‘虛靈符’, ‘智覺符’, ‘神明符’라는 부의 명칭이 반서체(反書體)로 쓰

인 3개의 부가 독립적으로 실려 있다. 각 부마다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武夷九曲’이라는 글귀가 역시 반서체로 쓰여 있

다.(<그림2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허령ㆍ지각ㆍ신명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1. ｢무이도가(武夷櫂歌)｣와 조선 사림(士林)의 ｢무이도

가｣ 해석

현무경의 이 세 개의 부에 적힌 ‘무이구곡’은 중국 복건성(福建

省)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의 아홉 구비의 계곡을 가리킨다. 주자는 

무이구곡의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조선의 사림은 무이구곡과 무이정사를 주자학의 성지(聖地)로 인식하

였다. 주자는 이 무이구곡을 소재로 시를 한 수 남겼는데, 바로 ‘무이

구곡시(武夷九曲詩)’다. 이 시는 주자가 55세(1184년)에 지은 것으로 

주자대전 권9에 실려 있으며, 본래 명칭은 ‘순희갑진중춘, 정사한거, 

희작무이도가십수, 정제동유상여일소(淳熙甲辰仲春, 精舍閒居, 戲作武

夷櫂歌十首, 呈諸同遊相與一笑)’이다. 일명 ‘무이도가(武夷櫂歌)’ 혹은 

‘구곡도가(九曲櫂歌)’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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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허령부ㆍ지각부ㆍ신명부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 櫂歌閒聽兩三聲.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煙.

二曲亭亭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道人不復荒臺夢, 興入前山翠幾重.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四曲東西兩石巖, 巖花垂露碧㲯毿. 金雞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煙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六曲蒼屏遶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巖花落, 猿鳥不驚春意閒.

七曲移船上碧灘, 隱屛仙掌更回看. 却憐昨夜峯頭雨, 添得飛泉幾道寒. 

八曲風煙勢欲開, 鼓樓巖下水縈洄.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郞更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이 ｢무이도가｣는 고려 말에 이미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며,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중반에 이르면 ｢무이구곡도(武

夷九曲圖)｣와 더불어 조선의 지식인 계층에 널리 전파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34) “특히, 사림 계층 사이에는 ｢무이도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있어 문학적 논쟁을 펼치며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주자가 무이구곡이 빚어낸 여러 승경(勝景)을 보고 자

신의 감흥을 담아낸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山水詩)’라는 해석

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과 퇴계 이황, 갈암 이현

일(葛庵 李玄逸),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하

34) 김탁, ｢상제님께서 인용하신 한시 2 : 현무경에 나오는 주자의 무이구곡｣, 대순
회보 21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9), pp.76-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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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문을 통해 도에 들어가는 차례를 노래한 ‘입도차제(入道次第)

의 재도시(載道詩)’라는 관점이다.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를 비롯하

여 포저 조익(浦渚 趙翼), 우암 송시열, 성호 이익(星湖 李瀷) 등이 대

표적인 인물이다.”35)

‘입도차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하서는 도가 사라져 천 년 동

안 길이 막혔음을 말한 것이 1곡시이며,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색을 

멀리해야[遠色] 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의지[舍生之志]가 있어야 

함을 2곡시와 3곡시에서 각각 읊었다고 보았다. 또한, 4곡시는 참된 

앎[眞識]을, 5곡시는 다시 의문을 품어야 함[又却疑]을 노래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36) 또한, “포저는 4곡시부터 6곡시까지는 그 뜻이 대

체로 비슷한데, 모두 사욕(私欲)이 없어진 뒤에 스스로 즐거움을 얻어 

더욱 그 경지가 깊어짐을 노래한 것이라 하였다. 7곡시는 도학(道學)

의 이상적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면려(勉勵)와 온고

지신(溫故知新)을, 8곡시는 도학의 경지는 워낙 높아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음을 읊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 9곡시는 도학

의 극처(極處)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범한 일상의 

일들 사이에 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37) 이렇게 입도차제의 

35) 최준묵, ｢퇴계와 율곡의 정사(精舍)ㆍ구곡(九曲) 조영(造營)의 철학적 의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pp.62-63; 이민홍, 증보 사림파문학의 연구 
(서울: 월인, 2000), p.96, p.112, p.210; 최석기, ｢｢무이도가(武夷櫂歌)｣ 수용양상과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의 성향｣, 퇴계학논총 23 (2014), pp.93-96; 김태완, ｢주
희의 ｢무이도가(武夷櫂歌)｣와 조선 도학자의 반응｣, 한국문학과 예술 24 (2017), 
p.201 참고. 퇴계의 기본 관점은 산수시로 보는 것이나, 8곡시의 마지막 2구와 9곡
시는 학문이 진보한 경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재도시적인 관점도 어
느 정도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최석기, 앞의 글, p.99 참고) 이렇게 두 가지 경
향으로 보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36) 河西全集 卷6, ｢七言絶句｣, ‘吟示景范仲明’, “其十九[解一曲], 道喪千年聖路湮, 中
天白日晦精神. 煙光幸帶斜陽照, 霽月東來意更新.”; 같은 책, 권10, ｢七言律詩｣, ‘吟示景
范仲明’, “好意看他望道時, 先從遠色舍生推. 金鷄水月如眞識, 煙雨平林又却疑.” 이 한
문 시구(詩句)에 대한 위 본문의 해설은 ‘이민홍, 앞의 책, pp.100-101, pp.106-107’ 
참고.

37) 浦渚集 卷22, ｢雜著｣, ‘武夷櫂歌十首解’, “自四曲至此, 其意蓋相似, 皆是言私欲盡
後自得之樂, 而一節深一節也. …七曲移船上碧灘, …然其進不必更有別工夫, 唯就所到
地位, 益勉勵不息而其所得益深益高耳, 卽是溫故而知新也. …八曲風煙勢欲開, …此地
位甚高, 將近於極處. 勢欲開, 卽近於極處之喩也.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言
世之學道者未有到此地位者也. …九曲將窮眼豁然, …如學道者謂道不在日用間, 欲求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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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시로 해석하는 시각이 산수시적 시각보다 더욱 정당한 것으로 인

정되었고 추종자가 훨씬 많아 사림 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다.38)

한편, “주자학이 난숙기를 맞는 조선 중기 이후 ｢무이도가｣의 차운

시(次韻詩: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따서 지은 시)가 유행하여 이름난 

주자학자라면 한 번쯤 이 차운시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

다. 대표적으로는 퇴계와 한강 정구(寒岡 鄭逑)의 시가 있다. 또한, 타

인이 지은 ｢무이도가｣의 차운시를 보고 재차운(再次韻)하여 화답하는 

형태로 지은 화운시(和韻詩)도 유행하였는데, 입재 정종로(立齋 鄭宗魯)

와 미강 박승동(渼江 朴昇東)의 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39) 이

처럼 입도차제의 재도시로 해석하고 차운시, 화운시가 크게 유행할 정

도로 ｢무이도가｣에 열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중국과는 다른 우리

나라만의 특징이었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서는 ｢무이도가｣를 단지 

무이구곡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도교적 전설을 담아낸 한 편의 

서정시로 이해했을 뿐이며, 재도시의 시각과 같이 주자의 학문 세계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경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40)

2.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무이구곡 인식 

증산이 현무경의 세 개 부에 써 놓은 ‘武夷九曲’이라는 글귀를 후

대에 증산을 신앙하던 여러 교단에서는 ‘무이구곡시’, 곧 ｢무이도가｣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현무경에 미래의 일에 대한 비밀이 비장되어 

있다고 믿어 증산이 앞으로의 일을 정하는 공사의 과정에서 ‘무이구곡

奇特之事, 則去道遠矣.” 이 한문 시구에 대한 위 본문의 해설은 ‘이민홍, 앞의 책, 
pp.128-132’ 참고.

38) 이민홍, 앞의 책, p.107 참고.

39) 김문기, ｢구곡가계(九曲歌系) 시가(詩歌)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1991), pp.12-13 참고. 시의 제목은 ｢閒居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퇴계), ｢仰和
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한강), ｢次雲巖吳侍郞大益寄贈韻並步其九曲十絶奉呈｣(입재), ｢次高山九曲潭詩｣(미강)이다.

40) 이민홍, 앞의 책, p.1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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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사용하였다면, 증산이 짜놓은 도수에 따른 교운(敎運)이나 진법

(眞法)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무이도

가｣는 증산의 천지공사 비밀을 간직한 시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

고, 증산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애송되었다.”41) 이정립의 “천

사(天師)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에…주회암(朱晦庵)의 무이구곡시를 맞

추어서 교단운로도수(敎團運路度數)를 짜신다고 하셨는데”42)라는 말에

서도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증산계열 여러 교단의 ｢무이도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무이도가｣
를 재도시적 관점으로 해석한 사림의 이해 방식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

다. 이는 사림의 그러한 전통이 증산계열의 여러 교단에도 문화적으로 

전승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극도 시기에 입도하여 대순진

리회에서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몇몇 도인의 증언에 의

하면 태극도 당시 회실(會室)의 벽에 ｢무이구곡도｣를 걸어두고 ｢무이

도가｣를 외우고 애송하였다고 한다. 1958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

이는 태극도통감 ‘수서본(手書本)’의 본문 마지막 뒤에는 부록과 같

은 형태로 첨부된 ｢무이도가｣가 실려 있다.43) 1956년에 처음 인쇄되

어 발간된 태극도통감은 태극도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은 경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도인들에게는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필

사하고 그 뒤에 ｢무이도가｣를 첨부했다는 것은 이 시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 시를 외우고 애송하였다

는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41) 김탁, ｢상제님께서 인용하신 한시 2 : 현무경에 나오는 주자의 무이구곡｣, p.74, 
p.83 참고.

42)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p.24. ‘천사(天師)’는 증산을 지칭함. 
이상호는 1곡시는 증산이 화천(化天=逝去)하고 적막하여 종도들이 의지할 바가 없
게 된 정경(情景)을 담고 있다는 해설을 시작으로 9곡시까지 동화교(東華敎: 이상호
ㆍ이정립이 창립)의 입장에서 ｢무이도가｣를 교단의 운로도수로 보고 해설하였다.(자
세한 내용은 pp.31-35 참고)

43) 박상규ㆍ박선민ㆍ이호열, ｢태극도통감 수서본(手書本) 고증: 팔괘도와 해설을 중
심으로｣, 대순종학 7 (2024). ‘수서본’에는 ‘복희팔괘방위도’, ‘문왕팔괘방위도’, 
‘정역팔괘도’의 도상(圖像)과 관련 해설 및 ｢무이도가｣ 등이 4쪽에 걸쳐 첨부되어 
있다. 박상규ㆍ박선민ㆍ이호열은 문헌 고증 작업을 통해 이 ‘수서본’이 ‘초고본(草稿
本)’이 아니라 1958년 이후에 필사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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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대로 이어져 대순진리회에서도 적지 않은 도인들이 이 시를 

애송하며 나름대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대순진리회 

전 중앙종의회 의장이 중국 기행문에서 무이구곡과 관련하여 소회를 밝

힌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문득 무이구곡시의 ‘구름다리를 한 번 

지나니 소식이 없더라(虹橋一斷無消息)’는 구절이 떠올랐다. 옥황상제님

께서 한번 무지개 다리를 딛고 가신 후로 소식이 없었다는 뜻으로, 주

회암(朱晦菴)도 구곡시를 옥황상제님 도수에 맞추어 절묘하게 지었으

니 주자도 도통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44) ｢무이도

가｣ 1곡시의 ‘홍교일단무소식’을―‘한번 무지개 다리를 딛고 가신 후로 

소식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도주 조정산의 

행적과 관련한 도수’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산의 태극도 감천도장(甘川道場)의 동북쪽 800M 지점에는 

옥녀봉(玉女峯)이 있고,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앞산 바로 너머로 

바위가 몇 개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남한강 물이 돌면서 흘러간다. 이 

옥녀봉을 2곡시의 ‘옥녀봉’에, 강물이 돌면서 흘러가는 것을 8곡시의 

‘암하수영회(巖下水縈洄)’에 비유하며 이제 곧 9곡의 도수가 도래한다

는 설이 도인들 사이에 한때 회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증산이 

펼친 도가 머지않아 결실기에 접어들어 개인적인 수도의 완성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서 김인후와 포저 

조익의 해석에서 보는 것처럼 1곡부터 9곡까지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

루어진 해석은 보이지 않지만, 종단의 도인들 사이에서는 ｢무이도가｣
를 이처럼 증산의 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교운의 전개 과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공사 3장 39절에서도 보았듯이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

련한 내용들은 매우 난해한데, 특히 현무경의 내용은 더더욱 이해하

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허령부ㆍ지각부ㆍ신명부’라는 세 개의 부와 

44) 정대진, ｢중국 기행문: 천년 세월에도 변함없는 산천｣, 대순회보 67 (여주: 대순
진리회 출판부, 2007), pp.19-20. ‘옥황상제님’은 신위(神位)의 명호(名號)가 ‘趙聖
玉皇上帝’인 도주 조정산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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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무이구곡’을 친서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

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증산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을 비롯

하여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많은 도인이 이를 ｢무이도가｣로 해석한

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근거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이나 구전 전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증산의 여러 친자(親炙) 종도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어떠한 전승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무경의 ‘무이구곡’과 ‘허령부ㆍ지각부ㆍ신명부’를 증산의 

교운 도수에 대한 공사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앞서 살펴본 도수론적 

의미를 지닌 ‘허령ㆍ지각ㆍ신명’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각부’의 

‘智覺’이 앞선 ‘知覺’과 한자는 다르지만, 知覺은 시비의 구별이나 사

리의 분별과 판단 등을 뜻하는 智覺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5) 비록 의미상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허령부ㆍ지각부ㆍ신명부’ 또한 허령ㆍ지각ㆍ신명과 같이 

도수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이도가｣를 증산

의 교운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특정한 시기를 뜻하

는 용어인― ‘도수’가 변화한다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허령부ㆍ지각부ㆍ신명부 각 부마다 ‘무이구곡’이 쓰여있다는 것은 

허령ㆍ지각ㆍ신명이라는 각각의 도수마다 ｢무이도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교운이 전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주자의 ｢무이도가｣는 본의(本意)와는 다르게 증산의 교

운 도수와 관련하여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인간의 본성(仁義禮智信) 가운데 하나인 ‘지(智)’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작용, 곧 ‘시비(是非)를 구별하는 것이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
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智覺’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다음의 문
장에서 볼 수 있다. 毅菴集 卷30, ‘雜著’, ｢散言｣, “心主於身而虛靈智覺矣. 其於性
命形氣, 無所不主.”; 近窩集 卷2, ‘書’, ｢上立齋先生｣, “以心統性情圖觀之, 旣書虛靈
知覺, 又書仁義禮智, 可見其心之智覺實由於性之有智.”; 遜齋集 卷3, ‘書’, ｢與遂菴｣, 
“愚以爲性中有智, 故心有智覺而別其是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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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주 본연법칙으로서의 태극(太極)

‘태극’이라는 말은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의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

는다.”46)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북송의 주렴계(周濂溪)가 이 

‘태극’을 중심으로 우주의 생성을 도형화한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논설을 남긴 것이 바로 ｢태극도설(太極圖說)｣이다. 

주자는 이 ｢태극도설｣과 더불어 소강절(邵康節), 장횡거(張橫渠), 정명

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등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을 완성하

였다. 주자학은 리(理)와 기(氣),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인간의 심ㆍ성

(心ㆍ性)과 도덕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유기적으로 

해석한 학문이다. 주자는 이 ‘리’가 곧 ｢태극도설｣의 ‘태극’이며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고 변화하는 궁극적 원리라고 하였다.47) 이는 태극을 만

물에 두루 내재하는 초월적ㆍ절대적 진리라고 규정한 것이다.

｢태극도설｣의 첫 문장이 “無極而太極”인데, 여기 등장하는 ‘무극’과 

‘태극’의 개념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두고 주자

는 육상산(陸象山)과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에서 주자는 “무극을 말

하지 않으면 태극이 하나의 사물과 같아져서 온갖 변화의 근본이 되

기에 부족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공적(空寂)함에 빠져서 

온갖 변화의 근본이 될 수가 없다.”48)라고 하며 ‘무극’과 ‘태극’이 동

46) 周易, ｢繫辭上傳｣,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47) 朱子大全 卷36, ｢答陸子靜｣ 6, “所謂太極, 乃天地萬物本然之理.”

48) 같은 책, ｢答陸子靜｣ 5, “不言無極, 則太極同於一物, 而不足爲萬化之根, 不言太極, 
則無極淪於空寂, 而不能爲萬化之根.” 이 내용에 대해 일본의 오하마 아키라(大濱晧)
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서
울: 예문서원, 1997), p.77,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無)’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까닭에 무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극이라고만 하고 태
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空寂)에 빠지고 만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생길 수 없다. 이래서는 태극이 만물 
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무극과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래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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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동시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라는 식의 해석은 존재론적으로 유적 요소와 무적 요소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유와 무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므로 논리적 모순이다. 

하지만, 무극과 태극은 초월성과 절대성을 지닌 형이상의 실체이기 때

문에 이러한 논리적 영역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육상산은 ‘無極而太極’을 “自無極而爲太極”이라고 하여 무

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나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49) 이는 생성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노자의 “이 세상의 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

고, 유는 무(無)에서 생겨난다.”50)라는 사유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육상산은 무극이 태극보다 시간상 앞선 것으로 보아 무극과 태

극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無極而太極’이란 문장에서 

‘말 이을’ 而 자는 순접, 역접, 조건 등등 어떤 형태로든 전후의 문맥

을 이어주는 접속사다. 그러므로 주자처럼 ‘~이면서’라고 할 수도 있

고, 육상산과 같이 시간적인 선후의 의미를 담아 ‘~이 있고 나서’(무

극이 있고 나서 태극이 있다)와 같은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제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이 무극(無極)이고 무극이 태극(太

極)이라 우주가 우주된 본연법칙은 그 신비의 묘(妙)함이 태극

에 재(在)한바 태극은 외차무극(外此無極)하고 유일무이한 진리

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天地

日月)과 풍뢰우로(風雷雨露)와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묘(神妙)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오.51)

49) 같은 책, ｢答陸子靜｣ 6, “近見國史濂溪傳載此圖説, 乃云自無極而爲太極. 若使濂溪
本書実有自爲兩字, 則信如老兄所言, 不敢辨矣.” 주자는 이 답서(答書)에서 육상산(老
兄)이 말한 바가 ｢濂溪傳｣의 ‘自無極而爲太極’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50) 道德經 40章,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5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대순회보 152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pp.4-5.



대순사상에서 주자 학문 세계의 수용과 변용 / 박병만 253

모든 것이 진리 안에 다 들어 있다. 대순이라 함은 막힘이 없

다는 것이다. 대순이 무극이요, 무극이 대순이요, 무극이 태극이

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의 모든 천지일월이라든지 삼라만상의 진리가 대순, 태

극의 진리다.”52) 

위는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를 밝힌 글의 첫 서두에 해당하는 

일부분이고, 아래 내용은 우당의 훈시다. 여기에서 대순사상에서는 태

극을 무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극과 동일한 개념이며 우주의 본

연법칙으로서 유일무이한 절대적 진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자의 태극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 주자는 우주 만물을 리

와 기의 결합체로 규정하였다.53) 이런 까닭에 리는 기를 떠나서 존립

할 수 없고[理氣不相離], 또 그 기 안에는 항상 리가 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그 안에 내재한 원리(본연법칙)

인 리, 곧 태극의 기동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우주의 모든 사물이 태극의 신묘한 기동작용에 속한다’라는 말도 바

로 주자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순’과 ‘원’을 ‘무극’ㆍ‘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대순사상만의 독창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

가 곧 대순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순이 태극’이고 ‘대순이 무

극’이며, ‘대순’이란 삼라만상에 두루 내재하여 막힘이 없이 두루 통한

다는 것이다. 동그란 ‘○’(원)은 둥글게 이어져 계속 순환하여도 막힘이 

없다. 이러한 속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여기에서의 ‘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대순’이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므로 ‘대

순이 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자의 ‘태극’은 우주 만물의 존재론적 

근원이며 만물을 주재하는 근본 원리[天理]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우주의 절대자인 구천상제가 이러한 태극을 관령(管領)하고 주재(主宰)

52) ｢도전 훈시｣(1991. 1. 3.)[차선근, ｢상생의 길: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p.101에서 재인용]

53) 中庸章句 1章,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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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54) 곧, 주자학에서는 태극이 궁극적 실

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이 태극을 넘어 태극을 관

령하고 주재하는 구천상제가 실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개념적으로 동일한 ‘대순’ㆍ‘무극’ㆍ‘태극’은 이러한 개념적 동

일성을 바탕으로 종단의 명칭에도 활용되었다. ‘대순진리회’(1969~)는 

그 전신이 ‘태극도’(1948~1968)이며, 또 그 전신은 ‘무극도(無極

道)’(1925~1941)이다. 비록 종단의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

게 변화하였으나, 무극ㆍ태극ㆍ대순은 동일하므로 “이 세 종단은 본질

적으로 동일한 종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극도가 곧 태극도요, 

태극도가 곧 대순진리회가 된다는 것이다.”55) 대순사상에서는 이렇게 

본체론적 개념인 주자의 무극과 태극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순사상만

의 고유한 용어인 ‘대순’을 이들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단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주자의 무극과 

태극이 그대로 수용되고 또 새로운 맥락에서 독창적으로 활용되었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대순사상에서 주자의 글과 시를 비롯하여 주자학의 주요 

용어 등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증산이 천지공

사를 행하며 남긴 공사 3장 39절의 글 가운데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은 주자의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문장에서 유

54)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 본부, 1956), ‘起源’, “惟我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55) 차선근, ｢상생의 길: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112 
참고. 이 글에서 차선근은 대순진리회 도의 본체를 강증산-조정산-박우당으로 이
어지는 종통(宗統)으로 보았다. 도의 본체가 무극도ㆍ태극도ㆍ대순진리회를 통해 이
어져 내려왔으므로 세 종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며 위와 같은 식으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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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것이며, ‘虛靈ㆍ知覺ㆍ神明’은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과 작

용, 기능 등을 나타내는 용어다. 주자의 문장은 논어집주 ｢위령공｣과 

황극경세서-성리대전본-에 실린 주자 주석을 비롯하여 주자어류 
등에 등장한다. 이는 주자가 소강절의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우주 생

성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증산은 이 문장에서 ‘生’을 ‘起’로 바꾸어 

하루 특정 시간대의 사태를 나타내는 말로 변용하였고, ‘허령ㆍ지각ㆍ

신명’ 또한 도수론적인 개념으로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산이 저술한 현무경에는 반서체로 ‘虛靈符’ㆍ‘智覺符’ㆍ

‘神明符’라는 부의 이름과 각각에 ‘武夷九曲’이라고 쓰인 세 개의 부가 

실려 있다.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많은 도인은 이 ‘무이구곡’을 주자

가 남긴 ‘무이구곡시’(｢무이도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시

에는 증산의 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교운의 전개 과정이 담

겨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무이도가｣를 입도차제의 재도시로 해석

한 조선 사림의 해석과 유사한 모습이며, 증산의 친자 종도로부터 대

대로 이어지는 어떠한 전승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이구

곡’과 세 개의 부를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이러한 해석과 같

이 이해한다면, ‘虛靈ㆍ智覺ㆍ神明’이라는 각각의 도수마다 ｢무이도가｣
에 담긴 내용과 같이 유비적으로 교운이 전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주자의 ｢무이도가｣는 증산의 교운 도수와 관련하여 시의 

본의(本意)와는 다르게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순진리회의 창설 유래를 밝힌 글에서는 우주의 본연법칙으

로서 태극을 무극과 동일하고 동시적인 존재로 규정한 주자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었고, 대순사상만의 고유한 용어인 ‘대순’을 이 무극ㆍ

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

라 ‘무극도’ - ‘태극도’ - ‘대순진리회’로 바뀐 종단의 명칭에도 사용함

으로써 무극과 태극이 새로운 맥락에서 독창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제들 외에도 대순사상의 저변에는 이기론적 사유가 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는 “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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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고상하더라도 태극과 무극에서 나온 표상이니 일상생활 속의 일

과 사물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56)라는 말을 들 수가 있다. 하

지만, 이 말은 전후 맥락상 단순한 하나의 진술로 보이며 이기론적 사

유도 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증

산이 김형렬 종도에게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1장｣에 있는 주

자의 “대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하였고, 전문(傳文) 10장은 증

자의 뜻인데 문인(門人)이 이를 기록한 것이다. 옛 ‘고본(古本) ｢대학｣’
은 자못 착간(錯簡)이 있어 이제 정자(程子: 程伊川)께서 정한 것을 따

라 다시 경문(經文)을 살펴 별도로 차례를 만들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

다.”라는 글을 외워주었다는 내용이 있다.57) 이 내용에서도 단순하게 

증산이 외워주었다는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의 이 두 

구절에 실린 내용들이 비록 주자의 학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무어라고 평

가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논제로 삼지 않았음을 밝힌다.

하나의 큰 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류의 하천이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가 

새롭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학문이나 종교, 사상 등이 부

분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주자의 

학문 세계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현대에 걸쳐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대순사상을 형성하는 여러 사상적 지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을 ‘주자학의 나라’라고 할 만큼 주

자학은 조선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단칠정논변(四端

56) 전경, 제생 43절, “理雖高, 出於太極无極之表, 不離乎日用事物之間.”

57) 같은 책, 교운 1장 56절 참고. 증산이 실제로 외워준 것은 “(右經一章), 蓋孔子之言
而曾子述之, 其傳十章, 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 舊本, 頗有錯簡, 今因程子所定而更考經
文, 別爲序次如左.”라는 글이며, 본문의 내용은 필자가 이를 번역한 것이다. 주자는 예
기(禮記) 제42편에 수록된 ‘고본 ｢대학｣’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문장을 재배치하였다. 
이를 ‘경1장’과 ‘전(傳)10章’으로 ‘장’을 나누고 각 장을 다시 여러 ‘구(句)’로 나누어 주
석을 달았다. 이를 ‘대학장구’라고 한다. 이 글은 주자가 대학이 경1장과 전10장의 
체계로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한 내용으로 ‘경1장’의 본문 마지막에 주석으로 실려 있다. 
* 대학장구의 원문에는 ‘右經一章’(앞쪽의 경1장은)이라는 구절이 있으나, 전경에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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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情論辨)이나 호락논쟁(湖洛論爭), 심설논쟁(心說論爭) 등을 통해 인

간의 심ㆍ성ㆍ정(心ㆍ性ㆍ情)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제시하며 

수많은 학문적 자산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영향력과 학문적 자산을 고

려한다면, 조선 말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대순사상의 형성에―유교 

사상 전반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주자의 학문 세계가 그

렇게 심대하게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자의 학문 세계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

되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일에 초점을 둔 까닭에 공사 3장 39절에 실

린 한문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크게 집중하지 못하였다. 물

론,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문 전체

의 온전한 의미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또한, ‘武夷九曲’이 주자의 ‘무이구곡시’인 ｢무이도가｣이며, 

이 시가 증산의 교운 도수에 관한 공사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단정한 

부분은 비록 몇몇 증언이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근거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공사 3

장 39절의 한문 문장의 온전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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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Zhu Xi’s 
Academic System in Daesoon Thought

Park Byung-mann
Senior Researcher, Sungkyun Institute for Confucian Studies and 

East Asia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how Zhu Xi’s academic system 
was accepted and transformed in Daesoon Thought. In the base of 
Daesoon Thought, it has core essences of traditions spann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The academic system of Zhu 
Xi, who completed his own field of Neo-Confucianism that bears 
his namesake (朱子學), is also found in Daesoon Thought and can 
be examined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its doctrines are 
accepted and transformed in that new context. Zhu Xi’s 
annotations in Variorum Edi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論語集註) and Huangjijingshishu (皇極經世書) and famous sayings 
such as “天開於子 [Heaven opens at the period of the Rat (子)], 
地闢於丑 [Earth opens at the period of the Ox (丑)], 人生於寅 
[Humankind starts at the period of the Tiger (寅)]” are described 
from the aspect of cosmological birth and growth based on Shao 
Yong’s theory of Yuan-hui-yun-shi (元會運世論). In Daesoon 
Thought, Jeungsan changed the Chinese character ‘生 (bir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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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hrase to ‘起 (rise)’ thereby transforming the previous 
description to indicate a status occurring at certain times of the 
day. Also, regarding the terms ‘虛靈 (numinous emptiness)’, ‘知覺 
(wise-awareness)’, and ‘神明 (bright divinity)’, which originally 
indicated the original nature of the mind such as its appearance 
and function, Jeungsan altered them to be terms within his Degree 
Number (度數) theory which indicated certain periods. 

Jeungsan’s Hyeonmu-gyeong (玄武經, The Scripture of the 
Black Tortoise) contains mirror image writings of the names of 
various talismans (符, sign) and three talismans of ‘虛靈符 (the 
talisman for the numinous emptiness)’, ‘智覺符 (the talisman for 
wise-awareness)’, and ‘神明符 (the talisman for bright divinity)’, 
each of which has the phrase “the Nine Curves of Wuyi Mountain 
(武夷九曲)” written inside them. Zhu Xi wrote a poem Wuyizhaoge 
(武夷櫂歌) with the subject of the Nine Curves of Wuyi Mountain. 
When the followers of Taegeuk-do (太極道) and Daesoon Jinrihoe 
tried to understand the phrase, the Nine Curves of Wuyi 
Mountain, they interpreted that Jeungsan used the phrase to show 
the Degree Number about how his teachings will develop, and 
arranged his Reordering Works based on the contents of that 
poem. Also, in Daesoon Thought, Zhu Xi’s ideas regarding Taiji 
(太極) and Wuji (無極) are understood as the law of cosmic 
works, and the word Daesoon is defined as conveying the same 
ideas of Taiji and Wuji.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words 
Taiji and Wuji are creatively used in the names of religious 
orders, such as Mugeuk-do and Taege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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